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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를 향한 소망 

^ 연 의 재난에 못지 않게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 

1건설의 재난이다. 낡은 것은 헐어버리고 새 것을 건설하려면 반 

|시 희생과 댓가를 치투어야 한다. 아폴로 13호는 달 정복을 단념 

！ ! 지구에 돌아오게 되었다. 엄청난 댓가를 치투는 과학적 시행 

|ᅳ인 것이다. 

난번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

다.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; 몰각한 

I자나 공무원을 비난하는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있다. 사람의 생 
I： 

I을 총칼로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에 어두운 업자들의 날림 

ᅮ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다/ 그러나 우리는 

(기서 거듭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몰각했다는 관련자의 몰지각 

I 행위를 규탄하는 일이다. 더 근본적인 각오에서 교훈을 받게 된 

봄철이면 여기저기에서 집짓기에 바쁘다. 시멘트 불톡을 만드는 

I 경 , 그리고 땅을 파고 얕은기초 위에다가 당장 부스러질듯한 불 

I 을 쌓아 올리는 광경을 유심히 지켜 보게 된다. 어찐지 허술하고 

I속주의로 하는 건축만 같다. 왜 저다지도 서둘러야 하는가?새로 

I설 된 경인 고속도로를 드라이브해 본다. 벌써 누더기 기운듯이 

I질한 곳이 많아서 차가 제 로 속력을 낼 수 없게 되었다. 빨리 

율설해서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이나 건설의 빠른 템포를 보여 주 

싶은 심정에서 서두르는지 모른다. 그 졸속주의가 가져다 주는 

0해에 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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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졸속주의보다도 우리가 살림을 꾸려가는 

태도에서 엿보이는 찰나주의, 겉치레가 더욱 근본 문제인 것 같다. 

집을 짓는다기 보다집 같은것을 짓고, 다리를 세운다기 보다 다리 

같은 것, 그것도 겉으로 보아서 희한하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온 

통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. 

그래서 장구한 앞날을 생각해서 심고 키워야 할 나무는 심지 않 

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인조화가 범람하게 된다. 나무 한 그루, 

돌 하나에 뻗는〈손길〉이 아쉽다. 서울의 거리에는 사람이 득실거리 

고，빽빽한 건물이 즐비해도 사람의〈손길〉이 미치지 않고 있는 지 

역이 너무나 많다. 길에 깔린 돌 하나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 

면 그것은 버림을 받은 길이 되고 만다. 

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산과 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우리 

의 역사에 있어서 미래에 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

한다. 

소망을 잃은 백성은생활 주변에 세심한 손길을 뻗으려고 하지 않 

는다. 장구한 미래를 내다보고.돌 하나，불록 하나를 차욱차욱 쌓 

아올려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. 다만 찰나를 장식하는 겉치레를 

즐긴다.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흉내를 내는 것이다. 집을 

짓는 것이 아니라 집 짓는 ᄎ내를 내고 사는 것이다. 

근 화의 그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먹어 들어오는 것은 우리 

의 고질적인 찰나주의와 겉치레, 형식주의가 그 로 새 분장을 하 

고 등장한다는 사실이다. 우리는 구태어 인간의 존엄성 운운하고 

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. 다만 자질구레한 겉치레는 그만두고 알맹 

이 있는 건설, 집 한 채 지어도 다부진 건축을 할 줄 아는 생활 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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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길러 보자는 것이다. 그리하여 허술한 건축을 해서 남에게 보 

I테만 급급한 겉치레는 아예 없이해야 한다는 것이다. 

율은 건축업자나 정부 관리에게만 기 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

| 의 공동책임이다. 하나의 국민 기풍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

| 초가 삼간 짓더라도 자손 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지어 

|겠다 .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소망을'가지고 산다는 중좌 

|이다 . 이 나라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소망에 사 

| 탐 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여서 키워나 

|&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. 

！러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살았어도 산 송장이요，산 송 . 
시-
' 지은 것은 역시 죽음을 부르는 와우 아파트 같은 날림 공사가 

피둥피둥 살씬 시공업자의 얼굴은 벌써 인간성을 저버린 산 

의̂ 얼굴이다. 현재의 찰나적인 이익과 겉치레를 해 놓고 사람 

| 명 을 희생시킨 산 송장이 변모한 것임에 틀림없다. 그리하여 

^으로 와우산 기슭을 해골의 골짜기로만들어 놓아버린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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